
전주��Orgelvorspiel� Timea�Jazayeri

::�예배의�부름�::

기원송�Eingangslied 한국�성가대

인사��Begrüßung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Herr�Kneisel�/�이승기�안수집사

기도��Eingangsgebet�������� Pfr.�Karl�Endemann�목사

찬양��Chor������� 한국�성가대

신앙고백��Glaubensbekenntnis������ 다함께

::�선포와�간구�::

설교��Predigt������� 한성호�목사

찬송��Kirchenlied������� 다함께

중보기도�Fürbitten ����배형만�안수집사�/�Pfr.�Karl�Endemann�목사�

����이재현�안수집사�/�Herr�Kneisel�

주기도문�Vaterunser 다함께

::�축복과�파송�::

광고��Abkündigungen �Herr�Kneisel�/�이태성�장로

축도��Segen������� �한성호�목사�/�Pfr.�Karl�Endemann�목사

후주��Orgelnachspiel��� Timea�Jazayeri
�

사도행전�1:8�오직�성령이�너희에게�임하시면�너희가�권능을�받고�
예루살렘과�온�유대와�사마리아와�땅�끝까지�이르러�내�증인이�되리라�
하시니라

Apg.�1:8�aber�ihr�werdet�die�Kraft�des�Heiligen�Geistes�
empfangen,�der�auf�euch�kommen�wird,�und�werdet�meine�
Zeugen�sein�in�Jerusalem�und�in�ganz�Judäa�und�Samarien�und�
bis�an�das�Ende�der�Erde.

����독�321�장�/�66�장�1-3절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1.�오늘은�한독연합예배로�드립니다.�예배�후에�독일성도들과

����식사�교제가�있습니다.

2.�오늘�헌금은�‘이웃과�열방에�사랑을�전하고,�자연�보호‘를�위하여

����Srilanka�kinder�in�Not에�기부합니다.�교회�헌금(십일조,�월정,

����감사,�건축,�선교,�친교�등)은�온라인을�통해�해주시기를�바랍니다.

3.�연극�‘사랑을�나눠요’�통해�은혜와�기쁨을�주신�3여교우회에�

����감사드립니다.

4.�7월�제직회가�7/9�주일�15:00부터�교육관에서�있습니다.

5.�라인란트팔쯔�방학기간(7/24-9/1)�중에�번역부�휴가로�

����설교번역이�없습니다.

6.�밀알찬양선교회�‘찬양대행진‘이�7/4-14까지�멕시코에서�진행됩니다.�

����기도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7.�2023년�아비투어와�진학을�위해�기도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����(배현수,�장요한,�김윤찬,�엄태원)

8.�청년들의�입시�및�시험과�진로를�위해�기도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9.�2023년�성경필사�범위는�레위기와�마태복음입니다.

����(기간:�7월�31일까지�/�문의�및�제출:�장년교육부�김호영�집사)

제38권�26호

찬송��Loblied 다함께�독�316�장�/�21�장�1-3절

우승혜

박도실

배형만

김나리

06.25

07.02

07.09

한독연합예배

성시��Psalm�� ���� �Herr�Kneisel�/�이다민�집사시편�113편

성경봉독��Schriftlesung 오진주�집사�/�Herr�Kneisel시편�133:1-3

25.�Juni�2023

찬양��Lobpreis�� 여호와는�나의�목자시니 박영두�집사

찬양��Streicherensemble�� 캄머내�평생에�가는�길

주�하나님�지으신�모든�세계

7,8조,�에셀

사랑(온유)

김계성

유현

5,6조,�희락

포스조

���연합하여�동거함이�선하고�아름답다



21장�다�찬양하여라

성시:�시편�113편

��1�할렐루야,�여호와의�종들아�찬양하라�여호와의�이름을�찬양하라

��2�이제부터�영원까지�여호와의�이름을�찬송할지로다

��3�해�돋는�데에서부터�해�지는�데에까지�여호와의�이름이�찬양을�받으시리로다

��4�여호와는�모든�나라보다�높으시며�그의�영광은�하늘보다�높으시도다

��5�여호와�우리�하나님과�같은�이가�누구리요�높은�곳에�앉으셨으나

��6�스스로�낮추사�천지를�살피시고

��7�가난한�자를�먼지�더미에서�일으키시며�궁핍한�자를�거름�더미에서�들어�세워

��8�지도자들�곧�그의�백성의�지도자들과�함께�세우시며

��9�또�임신하지�못하던�여자를�집에�살게�하사�자녀들을�즐겁게�하는�어머니가�되게

�����하시는도다�할렐루야

성경봉독:�시편�133:1-3�

��1�보라�형제가�연합하여�동거함이�어찌�그리�선하고�아름다운고

��2�머리에�있는�보배로운�기름이�수염�곧�아론의�수염에�흘러서�그의�옷깃까지�내림�같고

��3�헐몬의�이슬이�시온의�산들에�내림�같도다�거기서�여호와께서�복을�명령하셨나니�

�����곧�영생이로다�아멘

중보기도

1.�전능하신�하나님,�당신의�교회를�축복해�주시기를�간구합니다.�

����세상은�변하고�있습니다.�사람들을�하나님의�진실을�깨닫고�받아들이는�준비된�자로�

����만들어�주시길�바랍니다.�또한�어떻게�우리가�하나님을�따르고�섬길�수�있는지,�

����어떻게�믿음�가운데�살아가며�행동할�수�있는지�알도록�전�세계에�있는�하나님의�교회를

����강건하게�해�주시기를�간구합니다.

2.�특별히�도움이�필요한�이들을�위해�기도합니다.�

����쫓기는�사람들,�억압받는�사람들,�소외된�사람들,�우크라이나에�있는�이들을�생각합니다.���

����세상에�있는�형제자매인�성도님들을�생각합니다.�외롭고�아프거나�슬픔�가운데�있는�사람들을��

����위해�기도합니다.

3.�6월�25일�오늘,�우리는�민족과�가족을�갈라�놓은�분단의�아픔을�기억하고�있습니다.�

����자유와�정의�속에서�평화롭고�통일된�대한민국의�미래를�기원합니다.

4.�하나님께서는�우리�각각의�마음을�아십니다.�

����우리의�기쁨과�고통을�알고�계십니다.�우리의�이웃들을�알고�계십니다.�

����숨겨진�것들과�우리가�나눌�수�없거나�나누고�싶지�않은�것들을�보고�계십니다.�

����지금�독일말과�한국말로�하나님께�기도�드릴�때,�이와�같은�모든�것을�함께�기억하며�

����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

66장�다�감사드리세


